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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입처(立處)

우리는 모두 기막힌 시간에 서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

엇으로도 밝힐 수 없는 이 시간 이 자리. 오늘, 한 줌

햇살과 천 년 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불보살 앞에

선다. 어떻게 왔을까. 왜 왔을까.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없는 길을 알기 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서있는 곳

마다 기막힌 시간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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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득 작가의

동화팔만대장경
⒕ 지옥서 고통받는 데바닷다

지옥으로 떨어진 데바닷다에 대해서 궁금

한생각을기진사람이많았습니다.  

“나도 보았지요.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

면서 불이 솟더니 데바닷다를 삼켜버리던

걸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거야. 워낙 나쁜 짓

을많이했으니.”

데바닷다가 저지른 악업을 종일 걸려도 다

셀수없다고들했습니다. 데바닷다가저지른

것은 오역죄(五逆罪)였습니다. 부처님 가르

침을 배반하고, 부처님을 헐뜯고, 교단과 교

도들을 해치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었던

것입니다. 아난존자가 데바닷다를 가엾게 여

기고부처님께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데바닷다가 얼마 동안이

나, 지옥에있겠습니까?”

“1대겁 동안 지옥에 있을 것이다. 그 자옥

이끝나면아귀, 축생에떨어질것이다.”

대겁은 무한의 시간입니다. 가로세로 높이

120리의 입체 안에 가득 놓인 겨자씨를 3년에

한번 씩 집어내어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이니까요. 부처님의 말씀에 아난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데바닷다가 불쌍하다는 생

각때문이었지요. 그러다가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제 잘못을 뉘우치고

선업을 쌓아 간다면 수억 겁 뒤에는 사왕천

에 태어날 수 있다. 벽지불이 될 수도 있지.

아무리 대죄를 지었더라도 자기가 하기 나름

이야.”

이때에아난옆에서부처님말씀을듣고있

던신통제일목건련이나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비지옥에 가서 데바

닷다를 만나 위로하고,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는부처님말씀을전하고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비지옥 문지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못할거다.”

“저는 신통력으로 64가지 말을 할 수 있습

니다. 어느 지옥에 가서도 말이 막히지 않습

니다.”

부처님 허락을 받은 목건련은, 팔 한 번 굽

혔다 펴는 시간에 지옥에 이르렀습니다.  아

비지옥 지옥문에는, 지옥을 지키는 두 야차귀

신이 긴 창을 짚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목건

련의말을야차들이잘알아들었습니다. 

“그 지독한 반역자 데바닷다를 찾는다구

요? 데바닷다는 삼생을 통해 나쁜 짓만 하던

죄인입니다.”

목건련은 석가모니 부처님 때의 데바닷다

죄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비지옥, 지옥문

이열렸습니다. 목건련은아비지옥허공을날

면서소리쳤습니다. 

“데바닷다는 어디 있는가? 부처님 심부름

으로목건련이왔다!”

데바닷다가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니, 부처님이라니? 부처님 심부름으로 목건

련이왔다고?’

그러나 데바닷다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

다. 뜨거운 쇠바퀴가 몸을 갈아 부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뜨거, 아이 뜨

거! 아야아야!”

그러다가 뜨거운 쇠바퀴가 멈추었습니다.

몸뚱이가 이지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죄인 데

바닷다가허공에외쳤습니다. 그러나작은모

기소리였습니다. 

허공을날던목건련이금방그목소리를알

아들었습니다. 목건련은 데바닷다의 형틀 앞

으로날아내렸습니다. 

“고생이많소.”

목건련의 인사에 데바닷다는 피투성이의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천하제일이라고 부처

님 앞에서 날뛰던 지난날의 자신이 부끄러웠

습니다.

“나는 법우님 형편을 알아보러 여기까지

왔소. 부처님도, 아란도 우리 도반이 모두 법

우님 걱정을 하고 있지요. 우선 여기서 어떤

고생을하는가를알았으면합니다.”

데바닷다가 말했습니다. “뜨거운 쇠바퀴가

내 몸을 갈아서 조각을 내지요. 그러다가 살

아나면, 쇠절구로 내 몸을 찧어서 부수지요.

그러다가살아나면검은코끼리가내몸을밟

아서 부숴 버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 죽어야

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이제 곧 불

산으로가서뜨거운불속에들어가야합니다.

그고통은표현이어렵지요.”

“부처님이 아주 희망적인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라도 법우님이 선업을 쌓으면 1대겁

뒤에는 아바지옥을 벗어날 것이며, 아귀와 축

생을거쳐서사왕천에태어날거라하셨어요.

선업을 계속 쌓으면 벽지불이 될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모든건자기가하기에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지옥

에서듣는기쁜소식에데바닷다가부서진몸

을 의지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목건련이

말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비지옥 1대겁을 견

디고, 아귀 축생을 견디고, 나는 벽지불에 이

를 것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부처님을 생각

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때에 만

납시다.”

데바닷다는 부서진 몸을 일으켜 춤을 추려

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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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뉘우치고참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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